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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심리치료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마음챙김과 심리적 
웰빙의 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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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심리치료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마음챙김과 심리적 웰빙의 차이를 검정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울산광역시 지역의 상담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예술심리치료사들 1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독립표본 T-검정,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정을 위해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예술심리치료사의 인구사회학
적 특성에 따른 마음챙김의 차이는 연령과 수퍼비전 형태의 동료 수퍼비전, 사례회의에서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예술심리치료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웰빙의 차이는 수퍼비전 형태의 동료 수퍼비전
과 사례회의가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예술심리치료사가 동료 수퍼비전과 사례
회의를 많이 경험할수록 마음챙김과 심리적 웰빙을 더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예술심리치료사의 마음챙김과 심리적 웰빙은 연령과 수퍼비전 형태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예술심리
치료사의 마음챙김과 심리적 웰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개선방안 및 예술심리치료사의 전문성
발달을 위한 발달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 between mindful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art 
psychotherapists according to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subjects were 127 art 
psychotherapists working at counseling centers in Ulsan metropolitan city. Statistical software R was 
used for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independent-sample T-test, and one-way
ANOVA. A Scheffe test was used for post hoc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ifference in 
mindfulness of art psychotherapists was significant in age and at peer supervision and case study 
meanings in supervision type only. Second, the difference i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art 
psychotherapists was significant at peer supervision and case study meetings in supervision type only.
This means that the more art psychotherapists experience peer supervision and case conferences, the 
more they perceive mindful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se results suggest that age and 
supervision type are important for the art psychotherapists' mindful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refore, to improve artistic psychotherapists' mindfuln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develop and operate support programs for each developmental stage to improve artistic
psychotherapis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Keywords : Art Psychotherapist, Mindfulness, Psychological Well-Being, Differences, Demograp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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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현대사회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경제성장과 의료기술

의 발달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와 같은 발전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반면, 고령화, 노후문제, 
사회생활에서 오는 대인관계 문제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
를 동반하고 있다. 또한 고도의 발달된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현대인들의 경쟁은 심리적 불안, 정
신적 고통 등의 긴장감을 최소화하고, 심리적 안녕 및 치
유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예술심리치료사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심리치료에서는 언어를 치료적 도구로 하
여 내담자의 정서적 반응과 치료 과정을 이끌어 내어 효
과적으로 심리적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일반적인 언어중
심의 실제 상담 프로그램들은 획일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어 진지하고 자발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1]. 예술매체를 활용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들은 
참여자의 정서적 변화를 유도하여 공격성이나 충동성 등
의 정서적 특성을 감소하거나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강
화를 위해 시행된 바 있다[2-5]. 

예술의 치료적인 의미는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자아를 
통합하고 외부의 자극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의 경험들을 
예술적 형식으로 바꾸는 표현활동이다[6]. 이러한 예술심
리치료는 예술(미술, 무용동작, 표현예술 등)을 매개로 
한 심리치료요법을 사용하여 내담자의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며, 예술 심리 치료하는 사람을 예술심리치료사라고 
한다[7]. 반면 이은숙[8]의 연구에서는 ‘심리상담사가 매
체물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의 고통을 경감 또는 해소시
키는 것’과 관련하여 예술심리상담사라고 정의하였다. 

오영애[9]는 ‘통합예술심리치료, 예술치료, 표현예술심
리치료 등으로, 예술심리치료의 치료적 활용’에 역점을 
두였다. 아직 용어사용에 있어서 예술치료 분야에 대한 
혼용 및 번역상의 문제 등의 혼선을 보이고 있다[10]. 이
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예술을 매체로 
내담자가 창조적인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돕는 
자를 예술심리치료사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반면, 예술심
리치료사는 내담자의 문제를 치료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
움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거친 후 근무하는 치료사들은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로
서 활동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곳은 
거의 없다. 이러한 현실은 미술치료사가 직무를 수행 할 
때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직무만족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11]. 
예술심리치료사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치료사

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미술치료사의 자기돌봄은 직무스트레스와 심리
적 소진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치료사의 
자기조절, 균형, 직업정체성 강화가 심리적 소진에 영향
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2]. 또한 미술치료
사의 알아차림은 내담자를 치료하기 이전에 치료사 본인
의 자기 이해가 있어야 하며 미술치료 시 중요한 요소임
을 밝혔다[13]. 이러한 연구결과는 예술심리치료사의 직
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은 알아차림이 연관성이 존재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한편 음악치료사의 마음챙김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켜 치료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다른 한편으로 마음챙김 수준이 높을수록, 역전이 관
리능력이 증가되어 치료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음악치료사 훈련과정 또는 
음악치료사의 자기돌봄에 마음챙김을 적용하는 것이 유
익하다는 것이 보고되었다[14]. 이러한 연구결과는 예술
심리치료사의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은 심리적 웰빙에 중
요한 상관성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예술심리치료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예
술심리치료분야의 주요 연구대상은 청소년이며, 연구내
용에서 치료성과를 다룬 연구가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였고, 연구주제 분석 결과에서 내담자의 자아성장
과 관련한 연구(28.6%), 다음으로 심리건강(22.4%), 부
적응/문제행동(13.6%) 순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15]. 이 연구결과에서 보면, 예술심리치료 연구동향
은 대부분 대상자는 내담자(청소년), 연구내용에서 치료
성과,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인 것
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예술심리치료사의 간접적인 변
인인 심리적 요인(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알아차림, 
자기돌봄, 마음챙김)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였다. 

반면 예술심리치료사의 직접적인 변인인 인구사회학
적 변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효
율적인 내담자 심리치료가 치료당사자인 예술심리치료사
의 심리적 요인(마음챙김, 심리적웰빙)이 내담자를 치료
하기 이전에 치료사 개인의 자기 이해가 있어야 하며 심
리치료 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13]. 따라서 예술심
리치료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마음챙김과 심리
적 웰빙의 차이가  있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예술심리치료사의 마음챙김과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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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
로 본 연구 결과가 지니는 의미와 시사점, 향후 예술심리
치료의 발전방향을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심리치료사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에 따른 마음챙김과 심리적 웰빙의 차이를 검증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심리치료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마
음챙김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예술심리치료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
리적 웰빙의 차이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2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 울산광

역시 지역의 상담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예술심리치료사
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전에 조사대상자
들에게 설문 취지 및 질문지 작성방법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자료는 상
담센터 예술심리치료사에게 총 138부를 배부하여 회수
된 설문지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한 응
답지 11부를 제외한 127부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
였다.

2.2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학적 분석은 R 프로

그램을 사용하였다. 자료통계의 세부적인 분석방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예술심리치료사 표본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예술심리치료사의 마음챙김과 심리적 웰빙 측정
변수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로 판단하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측정변수의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유의수준 p<0.05에서 독
립표본 T-검정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
정을 위해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다. 

2.3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마

음챙김, 심리적 웰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측정
항목 및 평가는 다음과 같다.

 
2.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조사도구의 요인으로는 ‘성별’, ‘나이’, ‘근무경력’, 수

퍼비전 형태 등 4개 항목을 측정하였다. 나이는 ‘20대’ 
에서부터 ‘60대’ 까지 분류하였고, 근무경력은 ‘1년 미
만’에서부터 ‘20년 이상’ 등으로 분류하였다. 수퍼비전 
형태는 개별수퍼비전, 집단수퍼비전, 동료수퍼비전, 사례
회의 등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2.3.2 마음챙김
본 연구에서 마음챙김은 자동적 사고 패턴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에 의도적으로 집중하여 있는 그대로 관찰하
는 마음이라고 정의하였다. 조사도구는 박성현[16]의 척
도를 활용하였다. 마음챙김을 단일변수로 사용하여 ‘한 
가지 일에 정신집중이 어려움’,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
어나는지 자주 놓침’, ‘미래에 대해 걱정하거나 과거에 
몰두함’, ‘나의 감정을 타인이 알면 이상하게 볼 것 같음’ 
등 20개 문항으로 측정하여 조사하였다. 요인분석에서 5
번, 16번 문항은 제외하고 신뢰도와 타당성이 양호한 문
항만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최소한의 수준인 .60 정도를 넘어 신뢰성을 확보하
였으며, 신뢰도 검증결과 마음챙김의 Cronbach’s α 값
이 .92로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3 심리적 웰빙
본 연구에서 심리적웰빙은 자아실현적 관점에서의 환

경적, 신체적, 정서적 만족 정도로 정의하였다. 인구사회
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웰빙의 측정지표는 기존 연구
자들의 주장을 참고하여 Ryff and Keyes[17]가 개발한 
문항을 김홍길·성연옥[18]이 번역한 심리적 웰빙의 설문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세부설문 항목은 ‘나의 지
나온 삶에 대하여 만족하는 편이다.’, ‘주로 만나는 사람
들과의 관계는 원만하고 만족스러운 편이다.’, ‘남에게 
의존하거나 휘둘리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편
이다.’, ‘주변의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고 대처해 나가는 
편이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삶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 ‘나 자신은 계속 성장 발전해 나가고 있
으며 나의 삶은 향상되어 가고 있다.’ 등 총19개 항목으
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요인분석에서 8번 문항은 제외
하고 신뢰도와 타당성이 양호한 문항만 사용하였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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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이 .90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2.3.4 측정도구의 구성
척도의 구성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 문항은 명

목척도로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마음챙김과 심리적 웰
빙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마음챙김
과 심리적 웰빙 모두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구분하였다. 점수가 높을수
록 측정도구의 수준이 높다. 각 측정도구의 내용을 정리
하면 다음의 Table 1과 같다.  

Variable Number of 
questions Measure Prior 

research

Demographic 
characteristics 4 Nominal

Measure

Mindfulness 1*~20*
Likert 

5-point 
scale

Seonghyun 
Park(2006)

Psychological 
well-being 19

Likert 
5-point 
scale

Ryff and 
Keyes(1995) 

Kim Hong-gil 
and Sung 
Yeon-ok 

translation
Total number 
of questions 43

(1*~20* : inverse questions)

Table 1. Configuration contents of measurement tool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

음의 Table 2와 같다. 예술심리치료사는 총127명이며 
성별은 남자37명(29.13%), 여자90명(70.87%)으로 조사
되었고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은 30대가 
45명(35.43%), 40대가 32명(25.19%), 20대와 50대는 
각각 22명(17.32%), 60대는 6명(4.72%) 순으로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4년이상~10년’
이 55명(43.31%), ‘1년이상~3년(31명, 24.41%)’, ‘10
년 이상(27명, 21.26%)’, ‘1년 미만(11명, 8.66%)’, ‘20
년 이상(3명, 2.36%)’ 순으로 분포되었다. 수퍼비전 형태
는 집단수퍼비전이 53명(41.73%)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례회의(39명, 30.71%), 개별수퍼비전(21명, 16.54%), 

동료수퍼비전(14명, 11.02%) 순으로 나타났다.

Factor Characteristics Freque
ncy(N) Ratio(%)

Gender ① Male
② Female

37
90

29.13
70.87

Age

① 20s
② 30s
③ 40s
④ 50s
⑤ 60s

22
45
32
22
 6

17.32
35.43
25.19
17.32
 4.72

Work 
experienc
e

① Less than 1 year
② 1year or more-3 years
③More than 4 to 10years
④ 10 years or more
⑤ 20 years or more

11
31
55
27
 3

8.66
24.41
43.31
21.26
2.36

Super 
vision 
type

① Individual supervision 21 16.54

② group supervision 53 41.73
③ peer supervision 14 11.02

④ case meeting 39 30.71
Total 127 100.0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3.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마음챙김의 차이
예술심리치료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마음챙

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예술심리치
료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마음챙김의 차이는 연
령과 수퍼비전 형태의 동료수퍼비전과 사례회의에 따른 
차이가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은 ‘여자’(M=4.00), ‘남자’(M=3.91)로 마음챙김의 차이
(t=-0.78)가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40대
(M=4.34)’, ‘20대와 30대(M=3.86)’, ‘60대(M=3.83)’, 
‘50대(M=3.82)’로 마음챙김(F=4.42, p<.01)이 긍정(+)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근무경력에 따른 분
석결과의 차이는 ‘1년미만(M=4.07)’, ‘1년이상~3년(M=4.09)’, 
‘10년이상(M=3.96)’, ‘20년이상(M=3.93)’, ‘4년이상~10년 
(M=3.90)’으로 마음챙김의 뚜렷한 차이(F=0.54)를 볼 
수 없었다. 수퍼비전 형태에 따른 분석결과의 차이는 동
료수퍼비전(M=4.39), 사례회의(M=38.00), 집단수퍼비
전(M=4.00), 개별수퍼비전(M=3.95)으로 동료수퍼비전
(M=4.39)과 사례회의(M=38.00)의 마음챙김의 차이
(F=3.50, p<.05)가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마음챙김의 차이 분석
결과는 연령(F=4.42, p<.01)과 수퍼비전 형태(F=3.50, 
p<.05)의 동료수퍼비전과 사례회의가 마음챙김에 긍정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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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Characteristi

cs
n Mean SD t/F

P-va
lue

Scheffe

Gender
① Male
② Female

37
90

3.91
4.00

0.57
0.62

-0.7
8

0.44

Age

①20s 22 3.86 0.34

4.42 0.002

b**

②30s 45 3.86 0.57 b**
③40s 32 4.34 0.65 a**

④50s 22 3.82 0.66 b**
⑤60s 6 3.83 0.52 b**

Work 
experienc
e

①Less than 1 
year

11 4.07 0.80

0.54 0.71

a

②1 year or 
more-3 
years

31 4.09 0.54 a

③More than 
4 to 10 years

55 3.90 0.62 a

④10 years or 
more

27 3.96 0.52 a

⑤20 years or 
more

3 3.93 1.10 a

Super 
vision 
type

① Individual 
supervision

21 3.95 0.76

3.50 0.02

ab

②group 
supervision

53 4.00 0.63 ab

③peer 
supervision

14 4.39 0.51 a*

④case 
meeting

39 3.80 0.44 b*

** p<.01, Scheffe's test: a>b

Table 3. Differences in Mindfulnes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otal N=127)

3.3 인구사회학적특성에 따른 심리적웰빙의 차이
예술심리치료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웰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예술심리
치료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웰빙의 차이
는 수퍼비전 형태의 동료수퍼비전과 사례회의가 긍정(+)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
별에 따른 심리적 웰빙의 차이는 ‘남자’(M=3.90), ‘여자
(M=3.84)’으로 나타났으며(t=0.74), 연령에 따른 차이는 
‘40대(M=4.06)’, ‘20대(M=3.81)’, ‘50대(M=3.80)’, ‘60
대(M=3.79)’, ‘30대(M=3.77)’ 순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F=2.35)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무경
력별로는 ‘20년이상(M=4.14)’, ‘1년이상~3년(M=3.92)’, ‘4년
이상~10년(M=3.89)’, ‘10년이상(M=3.79)’, ‘1년미만
(M=3.61)’ 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F=1.53)를 보이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퍼비전 형태에 따른 분석결

과의 차이는 동료수퍼비전(M=4.21), 사례회의(M=3.71), 집단
수퍼비전(M=3.89), 개별수퍼비전(M=3.81)으로 동료수
퍼비전(M=4.21)과 사례회의(M=3.71)의 심리적 웰빙의 
차이(F=5.00, p<.01)가 긍정(+)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예술심리치료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심리
적 웰빙의 차이 분석결과는 수퍼비전 형태의 동료수퍼비
전(M=4.21)과 사례회의(M=3.71)가 심리적 웰빙에 긍정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F=5.00, p<.01)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Factor Characteris
tics n Mean SD t

/F
P-val

ue
Scheff

e

Gender ①Male
②Female

37
90

3.90
3.84

0.47
0.44 0.74 0.47

Age

①20s 22 3.81 0.37

2.35 0.06

a

②30s 45 3.77 0.41 a
③40s 32 4.06 0.50 a

④50s 22 3.80 0.48 a
⑤60s 6 3.79 0.42 a

Work 
experience

①Less 
than 1 year 11 3.61 0.45

1.53 0.20

a

②1 year or 
more-3 
years

31 3.92 0.38 a

③More 
than 4 to 
10 years

55 3.89 0.48 a

④10 years 
or more 27 3.79 0.42 a

⑤20
years 
or 
more

3 4.14 0.77 a

Super Vision 
type

① 
Individual 
supervision

21 3.81 0.44

5.00 0.003

ab

②group 
supervision 53 3.89 0.39 ab

③ peer 
supervision 14 4.21 0.58 a**

④ case 
meet
ing

39 3.71 0.42 b**

**p<.01, Scheffe's test: a>b 

Table 4.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Well-being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otal N=127)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예술심리치료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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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마음챙김의 차이와 심리적 웰빙의 차이에 대하
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심리치료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마
음챙김의 차이분석 결과 연령과 수퍼비전 형태의 동료수
퍼비전, 사례회의가 집단 간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평
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예술심리치
료사의 연령에 따른 마음챙김의 차이에서 사회적 경제적
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4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안녕감에 미
치는 마음챙김의 영향이 40대가 가장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하고[19],연령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연령
별에 따른 차이를 두어 마음챙김과 심리적 웰빙을 높이
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년층이 사회적 
관심을 갖고 다양한 경험과 변화에 개방적일수록 보다 
나은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선행연구[20]와 유사한 결과
를 볼 수 있다. 결국 예술심리치료사의 마음챙김은 연령, 
동료수퍼비전, 사례회의 등의 요인을 고려한 효율적인 
대처 전략을 활용하여 심리적 문제을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술심리치료사의 마
음챙김을 증진시키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예술심리치료사의 수퍼비전 형태의 동료수퍼비
전과 사례회의에 따른 마음챙김의 차이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심리치료사의 마음챙김은 동료수퍼비전과 사례
회의를 많이 경험할수록 마음챙김을 더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대상자인 
예술심리치료사의 경우도 마음챙김에 동료수퍼비전과 사
례회의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선행연구에 따르면, 
수퍼비전 형태는 자기효능감[21]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써 자기효능감은 마음챙김[22]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료 수퍼비전은 자기자각, 자기효
능감 등에 유의하고 긍정적인 영향 변수[23]로 확인되고 
있으며, 동료 수퍼비전을 통한 사례개념화[24]등은 본 연
구 결과 역시 이러한 주장을 따른다. 이는 예술심리치료
사의 마음챙김은 동료수퍼비전과 사례회의에 따른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예술
심리치료사의 자기 이해 및 전문성의 발달과 유지, 효율
적인 내담자 심리치료를 위해 마음챙김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예술심리치료사의 수퍼비전 형태의 동료수퍼비

전과 사례회의에 따른 심리적 웰빙의 차이분석 결과 통
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평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예술심리치료사가 지각하는 심리적 웰빙은 
동료수퍼비전과 사례회의를 많이 경험할수록 심리적 웰
빙을 더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수퍼비전 형태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라는 선행[21]과 맥락을 같이하여 선수들의 집단효
능감[25]및 생활 스트레스의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웰빙
과의 관계[26]에 나타난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
한 동료 수퍼비전과 불안감소 및 수용[27], 동료 수퍼비
전과 사례개념화 교육의 선행연구[28, 29]와도 맥락을 
같이 하였다. 이는 심리치료사의 심리적 웰빙은 동료수
퍼비전과 사례회의를 많이 경험할수록 심리적 웰빙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논의된 바와 같이 예술심리치료사 측면에서 치
료당사자인 예술심리치료사의 심리적 요인(마음챙김, 심
리적웰빙)은 내담자를 치료하기 이전에 치료사 개인의 
자기 이해가 있어야 하며 효율적인 심리치료 시 중요한 
요소이므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변인을 통
한 마음챙김과 심리적 웰빙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필
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사점은 지금
까지 심리치료사의 활동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주로 연구
내용에서 치료성과,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예술심리치료사의 개인변
인을 파악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마음챙김과 심
리적 웰빙의 차이를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예술심리치료사의 전문성 
발달을 위한 발달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
적으로 운영할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기입식 측정만을 통해 연구 분석
이 이루어졌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예술심리치료사의 인
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예술심리치료사의 전문성과 발달 수준에 따른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전
문성과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수준별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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